
Because the spirit of God is the spirit 
of light, in light, the spirit of God is 
with people, but in darkness the spirit 
of Satan is with them. 

When This man was serving in a 
prison, He saw a demon come into 
and out the room across the aisle. 
So He said the prisoner of the room, 
“Turn on the light”, He said, “If I 
turn on the light, I can’t fall asleep.” 
So This Man lets it go, and he died. 

The Source of Life is the 
Mind.

That’s why if a person dies, his 
life dies. Man’s life is the spirit of 
God. Because there is the spirit 
of God in a man, he is alive and 
moves. Without the spirit of God, he 
becomes an invoice at once. Because 
there is God, there is life, as there 
is life, there is a mind. Do a dead 
man have a mind?  No. So the word 
“the origin of life is in your mind” 
is written in Proverb 4:23. There is 
a mind because there is a Spirit of 
God. There is life because there is 
the spirit of God. Scientists don’t 
know this. Even people with a lot 
of knowledge don’t know this fact. 
People who don’t know about the 
world of God are unaware.*

-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o Hee Sung of the Victory Altar 

on Jan 13th, 2001.

Translation: Bookman Kim, Angela Kim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of  
the Victory Altar.)

The Victor is the one who gives the 
Holy Dew Spirit, who is the Savior, 
which is written in the Bible(Hosea 
14:5). Since Christians really don’t 
know this fact, they can not find the 
true Savior. Despite the Savior has 
come and is working, now they are 
not aware of it.

Isaiah Chapter 60: The light 
is shining from the face of the 
Savior

Because Christians see the Bible, 
they’ll see 60 chapters of Isaiah, 
written with the word “light shines 
on the face of the Savior”. In Chapter 
60 of Isaiah, the saying goes, “The 
sun does not shine; when it gets dark, 
it shines from the face of the Savior.” 
So then, Christians, of course, will 
come to the Savior. Could there be a 
church with a cross then? They are to 
remove all the crosses and hang the 
sign of the Victory Altar.

The dark stone of the Arab 
Holy Land turns white

The saying that light will come 
out from the Savior is written not 
only in the Gyuggam Yurok but also 
in the Bible. Those who believe in 
Allah also say that the Savior will 
appear and light will shine from its 

face. When This Man went to Saudi 
Arabia in 1986, the Arabs said, “If 
the black stone in the Holy Land 
turns white, the Savior is here.” 
And when This Man went there, the 
black stone became white. So the 
Arabs were saying with the same 
voice, because the Savior came, the 
black stone was changed. Hearing it, 
This Man just smiled. Although the 
Savior stood right in front of them, 
they didn’t know it. So He laughed. 
Choi Kwang-jong accompanied 
Him, also he smiled with This man. 
As This man could not say that the 
Savior was stepping on the ground of 
Arab, He just laughed. When Arabs 
find out that the Savior is Asian, they 
would kill This man with a stone. 
They believe that a person who 
looks just like them will come as 
the Savior, but if it is an Asian, they 
don’t believe Him. That’s why This 
Man just laughed.

When the light goes out, death 
goes away

Ladies and gentlemen, any man 
can say this and that, he can change 
the language. However, This Man’s 
saying is always the same. As God 
says in This man, He always says the 
same thing. You get it?

So soon the sun will darken, the 
lights will disappear, and any lights 

will not exist in this world. And then 
there’s light coming out of his face, 
and the light coming out of his face 
is dozens of times brighter than the 
light of the sun. The light is a curved 
light and a shadowless light. The 
sun will be dim, but the light coming 
out of the Savior’s face is curved, so 
there’s no such place as a shadow. 

Guys, everybody feels happy when 
the world is bright with a bright light. 
Sick people get very sick at night, 
usually die at night. So in a world 
where darkness is gone, death is 
gone. When light starts shining from 
his face, there is no death.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worried 
about what to say if there is death, 

if he stays alert, he is supposed not 
to die. People who have a mind that 
won’t die can not die. You get it.
The devil walks through the 
dark

This Man has experienced a lot 
of things in this mortal world to 
this age. When This Man sang and 
prayed at the bedside of a dying 
patient without sleeping, the patient 
did not die. When This Man went to 
a church, there was a rumor that a 
dying patient did not die if He took 
a worship service, so people called 
Him whenever there was a dying 
patient. This man knows which door 
Satan comes through. Because the 
devil comes riding the dark, light the 
room and make it bright. Then the 
devil can’t kill because he can’t come 
through the dark. As not This Man 
prayed well, but that He blocked the 
path of Satan, dying people do not 
die. 

So This Man still sleeps with the 
light on when he sleeps. Do that, too. 
Turning on the light when you sleep 
is a way to save your life. You see? 
The demon is coming in the dark. 
So when it’s dark, your toothache 
becomes more serious, right? Does it 
hurt more when the sun goes down? 
Does anyone with neuralgia get sick? 
But if the room is as bright as day, it 
doesn’t hurt. One can’t feel the pain. 

but don’t worry about it. This Man 
knows that. Do you see? That’s why 
people will not die though they will 
be 500 years old.

If you’re certain of eternal 
life, you’re not going to die.

If you want to live in a world of 
eternal life that doesn’t die, you need 
to have the heart to live forever. 
You’re supposed to die if you have 
any doubts. This is the way of the 
heart. So if you’re certain about 
eternity, you’re not going to die. 
Even a dying patient who can barely 
breathe will not die if he’s convinced, 
“I can’t die.” You can try it out. 
When someone is gasping for breath, 
if others let him be, he will di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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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il moves in the dark, so turn on the light
while sleeping at night, or the pain gets worse and people di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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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믿는 믿음이 드물다_(3) 

何以故 是諸衆生 無復我相人相衆生相壽

者相 無法相 亦無非法相 

하이고 시제중생 무부아상인상중생상수

자상 무법상 역무비법상 

어째서 그러한가? 이 모든 중생들은 다

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것

이며, 법의 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법의 상이 없다는 생각조차 없기 때문이

다.   

[해설] 이 글귀의 핵심은 “무법상역

무비법상(無法相亦無非法相)”에 있습

니다. 박테리아를 쳐부수는 데 항생제

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

생제를 좋아해서 항생제를 계속 먹으

면 그것이 더 큰 병을 불러일으킵니다. 

공(空)사상은 존재(存在)를 실체의 존

속으로 파악하는 우리의 유병(有病)을 

치료하는 데는 더 없는 좋은 약입니다. 

그러나 공(空) 그 자체에 집착하면 

더 큰 병이 생겨납니다. 악취공(惡取

空)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불교도들

이나 스님들 중에 “해탈한 체” 거드름 

피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 공병

(空病)에 걸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

병(空病)은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상

식의 파괴가 아닌, 상식의 파괴를 파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법상(無法相)은 실체의 부정입니

다. 무비법상(無非法相)은 실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

는 뜻입니다. “무아(無我)” 그것이 실

체화되어 또 하나의 아(我)를 형성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서양에는 비교

적 이러한 사상이 빈곤합니다. 기독교

가 천박한 전도주의(傳道主義)에 머물

고 있는 역사적 현실도 이런 깊은 생각

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도올 김용

옥의 금강경 강해」에서  

何以故 是諸衆生 若心取相 卽爲着我人衆

生壽者 若取法相 卽着我人衆生壽者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위착아인중

생수자 약취법상 즉착아인중생수자

何以故 若取非法相 卽着我人衆生壽者

하이고  약취비법상 즉착아인중생수자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만약 마음

에 모양(相)을 취한다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왜

냐하면 만약에 법상(法相)을 취하더라도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

기 때문이다.  

[해설] 여기서 석존은 스스로 중생들

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또한 법의 모양

도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나(我)라는 

상(相)이 있다면 이는 도를 이루지 못

함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불교의 최

상승의 경전인 대반열반경에 쓰여 있

습니다. 석존께서 열반(여기서는 죽음

을 말함)에 들면서 가섭에게 전하는 말

씀을 자세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15卷(권) 범행품

(梵行品) 제2

迦葉菩薩言 世尊如文殊等 言巨   有幾人能了

是義 惟願如來便爲大衆廣分別說 

가섭보살언 세존여문수등 거유기인능요

시의 유원여래편위대중광분별설 

善男子 諦聽諦聽 今當爲汝重敷演之 言本

有者 我昔本有無量煩惱 以煩惱故 

선남자 제청제청 금당위여중부연지 언본

유자 아석본유무량번뇌 이번뇌고 

現在無有大般涅槃 言本無者 本無般若波羅

蜜 以無般若波羅蜜故 現在具有諸煩惱結

현재무유대반열반 언본무자 본무반야바라

밀 이무반야바라밀고 현재구유제번뇌결 

가섭보살이 세존에게 말씀하기를 세존

이시여, 문수사리(보살) 같은 이가 몇 사

람이나 이 뜻을 알았는지 모르겠거니와, 

원하옵건대 여래께서 대중을 위하시어 

다시 널리 분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

소서. 

선남자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지금부터 신중하게 다시 말하리라. 

본래부터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는 본

래 예전부터 한량없는 번뇌가 있다는 것

이었으며, 번뇌가 있으므로 현재에 대반

열반이 없다는 것이며, 본래부터 없었다

는 것은 처음부터 반야바라밀다가 없었

다는 것이니, 반야바라밀다가 없으므로 

현재 모든 번뇌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이

니라. 

[해설] 이렇게 석존께서는 그 제자인 

가섭에게 성불의 법이 없었다고 실토

를 하시면서 이러한 사실을 그 전에 미

리 금강경을 통하여 제자인 수보리와

의 법담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시고 계셨건만 이러한 진실을 과연 

그 누가 알겠습니까?  

성불한 부처님에게는 육바라밀과 번

뇌의 마귀(煩惱魔)를 이겼으므로 온갖 

세상의 인간들의 마음이 없어야 하고 

이런 인간들의 마음이 없으므로 항상 

선정에서 행을 하시므로 번뇌의 마귀

가 발붙일 틈이 없고 또한 번뇌에 결박

된 것이 아니므로 해탈(解脫)의 경지에

서 불교의 이상향(理想鄕)인 열반계에 

머물러야 하는데 번뇌에 묶여 있다면 

결국 평범한 범부(凡夫)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석존은 말씀을 하고 있답

니다. 그러면 다시 금강경의 본문을 살

펴보겠습니다.

바로 믿는 믿음이 드물다_(4) 

是故不應取法 不應取非法 

시고불응취법 불응취비법 

그러므로 반드시 (나의)법을 취하지도 

말 것이며, 응당 법이 아닌 법(非法=세상

의 상식)도 취하지도 말 것이다.

[해설]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철학이 

표방하는대로 우리 인간의 언어체계

는 실재(實在)의 정확한 그림이 될 수

가 없습니다. 실재세계(實在世界)를 긍

정적으로 표현해도 다 부족한 데가 있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논리의 구사

는 논리 그 자체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 논리의 법칙은 실재세계의 

모습과는 무관한 또 다른 게임일 뿐입

니다. 이 양자의 정합성에서 세계를 규

명하려는 모든 노력은 궁극적으로 헛

된 것입니다. 모든 언어철학은 궁극은 

허무입니다. -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 강

해」에서 

비트겐슈타인은 『트락타투스(논리

철학논고)』의 결말부에 이르러 종지부

를 짓기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지어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以是義故 如來常說 汝等比丘 知我說法如

筏喩者 法尙應捨 何況非法 

이시의고 여래상설 여등비구 지아설법여

벌유자 법상응사 하황비법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래(석존)가 항상 

이르기를, 너희 비구들은 내가 설한 법(유

위법)을 마치 뗏목에다 비유하는 것과 같

이 알면 법(석존의 법인 유위법)을 꼭 버

려야 하거늘, 하물며 어찌 법이 아님에 있

어서야!  

[해설] 설법도 뗏목과 같으니 버리라

는 뜻입니다. 탐진치 삼독의 강을 건너

게 해준 뗏목이 고맙다며 피안(彼岸)의 

언덕에 닿아서도 짊어지고 가는 어리

석음을 경계한 가르침입니다. 하물며 

법이 아닌 가르침을 버리지 못할 이유

는 없습니다. 버리든지 짊어지든지 그 

선택은 결국 자신의 몫이지만, 뗏목과 

같은 역할을 한 법조차 버리는 마당에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집착하는 안타

까운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희유분(正信希有分) 第

六>의 끝맺음에서 여래(석존)께서는 

“자신의 설법은 ‘진리(眞理; 피안, 해

탈)의 언덕(감로의 도)’에 이르는 뗏목

과 같으니 장차 감로를 내리는 생미륵

불을 만나거든 자신(석존)을 버려야 스

스로 부처를 이룰 수 있노라.”고 간곡

히 전언(傳言)하고 계십니다. *  

明鍾

피안의 언덕에 닿으면 뗏목을 버려라


